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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터빈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실현한다
- 한화임팩트, 수소 50% 혼합 연소 가스터빈(80MW급) 기술개발

  우리 기업이 중형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합·연소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화임팩트는 6. 21.(수) 한화임팩트 대산 공장(충남 서산시)에서 수소 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소 혼합 연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한화임팩트는 서부발전과 협력하여 중형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80MW)에 수소를 50%까지 혼합·연소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 대비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한화임팩트는 상업 운전 중인 서인천복합발전(150MW)에 혼합 연소 발전 기술이 

적용되는 방안을 서부발전과 공동개발 할 계획이다.

  수소 혼합 연소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생태계 확장에 의미가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에 수소를 혼합·연소하면 이산화탄소(CO2)를 줄일 수 있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방안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암모니아 혼합 연소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연료공급 기반 시설 건설 등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념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30년 2.1%, ‵36년 7.1%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면서, “향후 세계(글로벌) 수소발전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수소 터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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